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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가 지나가고 많은 세월이 
흐른 뒤, 땅 위의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다.   



“우리가 하늘에 바로 이르는 탑이 
있는 큰 도시를 만들자.”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언어를 
썼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땅 
위에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셨다. 갑자기 
사람들의 집단들은 서로 다른  
   밀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셨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같이 이동했다. 아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  

그들이 남기고  
간 도시는 혼돈의  
 뜻인 바벨이라고  
  불렸다.  



수 년 후, 갈대아의 
우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 땅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내가 너에게 보여 줄 
그 땅으로 가라.”  



아브람은 복종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 
하셨다.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이 그와 함께 갔다.  



가나안에서, 아브람과 롯 모두 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큰 무리의 가축을 
가졌다. 그곳에는 많은 가축들을 위한 
충분한 목장이 없었다.  



롯의 목동은 아브람의 목동과 싸웠다. “이 문제를 해결 
하자.” 아브람은 말했다. “우리가 갈라지자.”  롯,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 하여라.”  



롯은 도시들과 마을들이 많이 있는 풀이 우거진 
큰 평원을 골랐다. 그것은 좋아 보였다. 하지만 
도시들은 사악한 곳이었다.  



롯이 떠난 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가나안의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아브람과 
사래는 아이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큰 약속을 지키실까?  



하나님께서 보낸 세 사람이 
아브람과 사래에게 왔다.  



“너는 곧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들은 말했다. 사래는 웃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90세 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고귀한 아버지”) 그리고 사래는 
사라(“공주”)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그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롯은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다, 하지만 그의 
딸들의 남편들은 소돔을 
떠나길 거절했다. 얼마나 
비극적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롯과 그의 두 딸들만이 
안전하게 그곳을 떠났다. 
불과 유황이 사악한 도시들 
위로 떨어졌다.  



슬프게도,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를 불복종하고 
그녀가 도망갈 때 뒤를 돌아 
보았다. 그녀는 소금기둥으로 
변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년에 아이를  
가졌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또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의  
땅을 영원히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또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을 지키신다.  



인간의 비애의 시작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21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를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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